
※ 아래 내용은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한 전봉준 장군이 쌍치면 피노리에서 잡혀 사형될 때까지
의 과정을 순서 없이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읽고 자기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
현해 보십시오.

□팁
▶ 이 내용을 기자가 되어 기사문으로 작성해보기 (육하원칙 고려)
▶ 이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 편지로 써보기
   (전봉준, 김경천, 전봉준을 끌고 가는 관군, 재판관, 전봉준 아버지 전창혁 등)
▶ 이 내용의 사건이나 인물을 문학으로 표현해 보기 (시, 수필, 소설 등) 
▶ 이 내용의 사건이나 인물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4컷 만화, 만평, 카드 뉴스 등)
▶ 이 내용을 읽고 해당 사건이나 인물을 반박하거나 비판해보기
▶ 아래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여러 장르로 표현해 보기
▶ 기타 자신이 독창적으로 재구성해보기

전봉준 장군은 1894년 11월 9일 충남 공주 우금치에서 2만여 농민군과 반외세와 반봉건을 외치며 

싸웠지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군과 일본군이 합세한 전투에 맞섰지만 

근대식 무기와 장비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전봉준 장

군은 살아남은 농민군 3천여 명을 후퇴시키고 11월 말에 원평과 태인에서 다시 관군과 맞서 싸웠지만 

대패하고 농민군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전봉준을 체포하거나 숨어 있는 곳을 신고한 자는 크게 포상한다는 벽보를 붙여 사

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전봉준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입암산성을 거쳐 백양사에서 잠시 숨어 

지내다가 순창군 쌍치면 피노리로 피신하였습니다. 이곳은 전봉준 장군의 옛 부하였던 김경천이라는 사

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천은 현상금에 눈이 멀어 전봉준 장군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관군

에 밀고하여 결국 이곳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순창 관아에 갇혔고 이튿날 일본군에 인계되어 나주로 이송되었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체포 당시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부상이 매우 컸습니다.

나주에서 한양으로 압송된 전봉준 장군은 일본 영사관에 넘겨져 재판을 받았습니다. 3월 29일에 사형

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최후 진술에서 “일본 병을 물러나게 하고 악하고 간사한 관리를 축

출하여 임금 곁에서 깨끗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하게 하고 나는 고향에 내려가 농사에 종사할 

계획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양반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 백성들의 불만이 매우 컸습니다. 이때 고부에서 조

병갑이라는 군수 횡포가 너무 심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앞장서서 이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전혀 해결

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농민들과 합세하여 부패 척결과 내정 개혁 등을 내세우며 일어나게 된 것입니

다. 나라의 세금을 내는 사람은 대부분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의 의견이 중앙에 직접 반영되

는 새로운 정치 개혁을 꿈꿨던 전봉준 장군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봉준 장군은 1855년 고창 당촌 마을에서 전창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이장을 맡

기도 하고 서당 훈장을 하여 전봉준 장군도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키가 작아서 

‘녹두’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전봉준� 장군이� 쌍치면� 피노리에서� 체포되어� 순창으로� 호송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자신이�느낀�바를� 여러� 방법으로�표현해�보십시오.


